
[보도자료] ‘로맨스의 절댓값’ 무림여고 수업 종료! 김향기X차학
연X김재현X손정혁X김동규, 배우들이 직접 밝힌 최애 장면, 비하
인드, 종영 소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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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금) 대단원의 막을 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댓값>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주연 배우 5
인이 직접 꼽은 최애 에피소드와 웃음 터지는 촬영 비하인드, 그리고 애정 가득 종영 소감을 전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댓값>(감독: 이태곤, 김준형 | 출연: 김향기, 차학연, 김재현, 손정혁, 김동규 | 제공: 쿠팡플레이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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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풍년전파상, 보더리스필름 | 공동제작: Mediacorp)은 꽃미남 선생님들을 주인공으로 로맨스 소설을 쓰던 여고생이 현실에서
그들과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마주하며, 파란만장한 학교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하이틴 코미디 시리즈.

소설 작가 ‘이묵’이자 주인공 ‘여의주’(김향기) 역의 김향기는 마지막 16화에서 무림여고 친구들과 함께 싱가포르로 떠나는 ‘제니’(글
래디스 베이)를 배웅하는 장면을 최애 에피소드로 꼽았다. 김향기는 “친구들과 사진도 많이 찍고 시끌벅적하게 보냈던 순간”이라며
“또래 배우들과 진짜 고등학생처럼 쌓은 추억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장 사랑스러운 장면이라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수학 선생님 ‘가우수’(차학연) 역의 차학연은 ‘마지막 수업’ 촬영을 떠올리며 울컥했던 감정을 고백했다. 차학연은 “지금 떠올려도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무림여고 출근길부터 정말 한 학기가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리허설 때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참아내느라 힘들었고, 학생들과 스태프분들이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정이 많이 들었구나. 같은 마음이었구나’ 하고 느꼈다”며 작품과 현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외국어 선생님 ‘노다주’(김재현) 역의 김재현은 소설 <우린 친구였어> 속 엔딩 장면을 최애 에피소드로 꼽으며 웃음 가득했던 현장
을 폭로했다. 김재현은 “차학연 특유의 톤과 손정혁의 강렬함, 김동규의 애절한 강아지 모멘트가 특히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민이 많아 차학연 배우한테 ‘형 이거 맞아요?’라고 물었더니 ‘우린 늘 이래왔어^^’라며 답했고, 감독님마저 ‘얘네 계속 이랬어’라
고 하실 정도로 유쾌한 현장이었다”고 전했다.



체육 선생님 ‘정기전’(손정혁) 역의 손정혁은 파격적인 스타일링으로 화제를 모은 <우린 친구였어> 촬영을 최고의 기억으로 꼽았다.
“처음부터 소설 엔딩까지 배우들이 오늘만큼은 과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자유로움으로 기대에 차 있었다”며 “빨간색 재킷부터 망
사 티셔츠, 주렁주렁한 목걸이까지 모두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다”며 추억을 회상했다. 특히 “환복할 때마다 망설여졌지만, 옆에서
더 파격적인 김동규의 스타일링을 보며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국어 선생님 ‘윤동주’(김동규) 역의 김동규는 ‘의주’와 선생님들이 좁은 차 안에서 엉겨 붙어 첫 호흡을 맞춘 등교 신을 꼽았다. “첫
촬영이라 어색함이 감돌던 와중에, 운전대를 잡은 손정혁이 ‘초보운전’이라 잔뜩 긴장한 모습이 너무 재미있고 인상 깊었다”며 “좁
은 차 안에서 서로 놀리고 장난치며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고, 그 장면을 계기로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작품의 시작을 떠올렸
다.

종영을 맞아 배우들은 시청자들을 향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향기는 “가끔은 어리숙하지만 성장해 나가는 ‘의주’를 응
원해주신 모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좋은 배우분들, 감독님, 스태프분들이 함께해 사랑스러운 청춘의 시너지를 낼 수 있
었고, 덕분에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차학연은 “보내기 서운한 마음만 가득한 작품”이라며 “지금과는 또
다른 청춘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고 고마운 시간이었다. 기댓값 이상으로 깊이 공감해 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재현은 “종영이라는 단어는 시원하면서도 아쉬움이 크게 남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 친근한 배우로 한 걸음 더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끝이 아닌 더 높고 큰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손정혁은 “좋은 기억밖에 없었는데 벌써 종영이라니
너무 아쉽다”며 “‘기전’을 만나 새로운 모습을 알게 해준 고마운 캐릭터로 오래 기억될 것 같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김동규 역시
“현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모든 날이 기억에 남을 만큼 소중한 작품이었다”며 “‘윤동주’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
어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눈부신 케미와 예측 불허의 상상력으로 매주 금요일 밤을 책임졌던 하이틴 코미디 <로맨스의 절댓값>의 전 회차는 지금 바
로 쿠팡플레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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